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U

EXHIBITION
2018 / 08 / 30

김민형

평론의 길, 그 궤적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U 6. 28~11. 10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이일 <조선일보 기자 파리특파원증> 1965_파리에서 공부했던 이일은 이후 조선일보 주불 특파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당시 그가 소유하던 파리특파원증이다. 
3년간 활동한 후 1965년 귀국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전을 열었다. 전시는 한국미술계에 평론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을 재조명한다. 전시의 1부는 1세대 미술평론가로 이경성에서 
오광수까지, 그리고 2부는 이후 세대 김복영부터 반이정까지로 
나뉜다. 그들의 저서 육필 원고 설문지 기사 사진과 같은 200여 
점의 아카이브를 수집, 정리하여 한국 미술평론가의 역사와 
그들의 진솔한 삶을 전시로 기록한 것이다.
1부에서는 최초 미술평론가이자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낸 
이경성의 저서, 작품 그리고 아카이브가 눈길을 끈다. 그가 
80세에 출간한 회고록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1998), 
<이경성 육필 이력서>(1950), <문화인증>(1954) 그리고 그의 
<무제>(1997), <사람>(2004)과 같은 작품이 마련되어 있다. 

1 / 3



이외에도 평론가 이일의 <조선일보 기자 파리특파원증>(1965), 
<유준상, 하라드 제만>(1997)과 같은 아카이브를 통해 1세대 
미술평론가들의 국제적인 교류와 활동을 보여준다.
한편 전시장 오른쪽 벽면에는 한국 미술평론가 41인의 생각을 
촘촘히 담아낸 육필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다. 설문지는 
미술평론가의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 보람되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미술의 정의, 본인의 멘토 등을 
묻는다. 평론가 김종근은 미술평론가로서 어려웠던 일에 대해 
“늘 작가들에게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없는 평론가의 운명이어서 
친하다고 생각한 화가들에게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불편했던 
적이 늘 가슴에 남는다”고 적었다. 논쟁과 논란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겪어내야 하는 미술평론가의 어려움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평론가 김윤수가 작가 김환기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부정하는 <고 김환기씨 작품 평가싸고 논쟁>(1977), 
평론가 원동석이 이우환의 회화이론을 비판한 <한국 모더니즘 
미술은 아무 의미 없는 제스처>(1984)와 같은 기사가 이를 
뒷받침 한다.

오광수 <미술평단 100호 발간 기념휘호> 2010_1986년에 창간된 

《미술평단》의 100호를 기념해 오광수가 남긴 육필 

특별히 이번 전시를 위해 평론가들은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14인을 선정하였다.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대표작가 
선정과 함께 추천이유를 간단히 기입하는 설문조사 형식이었다. 
18표를 득표한 김환기가 “한국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추상양식을 구현”했다는 평으로 1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아방가르드 운동을 이끌어 모더니즘 미술의 정착화 실현”의 
평을 받은 박서보, “고정관념과 인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은 이불 등이 순위에 올라와 있다. 반면 
작가들을 재평가하는 것에 대한 과거의 신문과 잡지기사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작가들을 재평가한다>(1979), <과대평가 
받는 화가가 적지 않다>(1979)와 같은 기사는 한국작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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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평가 경향을 꼬집는 기사였다.
전시의 설문 중 평론가 김종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침묵은 카르텔이 아닌데도, 견고한 성벽처럼 스크럼을 짜고, 
한국미술계를 가두고 있다. 침묵을 해체시켜서 담론이 터질 
수 있다. 지금, 한국미술계는 비평담론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미술계를 두고 비평과 담론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여기저기서 토로한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평론가 한사람 한사람을 조명하며 
그들의 솔직한 삶을 보여준다. 평론가와 평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비평계에 활기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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